
 

 

 

 

 

 

Curriculum Vitae 

 

  

 

 

 

 

 

 

(세션 2) 항만 혁신과 지속가능성 

옌스 마이어, 국제항만협회(IAPH) 총재 및 함부르크항만공사 사장 
 

옌스 마이어(59세)는 2008년부터 함부르크항만공사 사장을 맡고 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항만, 물류, 금융 및 IT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험을 쌓으며 

해운업계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Fiege Holding, tts Group, 

Systematics AG (이후 EDS로 사명 변경), Software Design & Management AG 

(Ernst & Young Group)에서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다. 2019년 국제항만협회(IAPH) 

유럽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4년 임기를 수행하며 아프리카 임시 부회장직을 

겸임했다. 2023년 여름, IAPH 총재로 선출되어 같은 해 11월부터 재임 중이며 미래 

해운 문제와 디지털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미디어에 폭넓은 영향력을 가진 

연사로 활동하고 있다. 함부르크 정보학 포럼(Hamburger Informatik Forum e.V.) 

창립 이사이자 다수의 감독 위원회와 이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함부르크 스포츠 클럽 (Hamburger Sport Verein e.V., HSV) 회장을 

역임했다. 




